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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문  의 784-8971~3 박필동 보좌관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 ’18년 상반기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 대출자 1.8만명 감소

- 저신용자 카드대출은 오히려 16만명 증가, 대출 소외현상 심화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
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무려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 전년 상반기 대비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액은 2,47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규
대출자수는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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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4만명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1.8만명 감소한 것이다.

<표 1> 저축은행 신용등급별 신용대출(갱신 포함) 월별 증감 현황

구분 2017년 상반기

　

1월중 2월중 3월중 4월중 5월중 6월중 소계
신규대출액(억원) 5,785 6,264 6,159 4,904 5,338 4,948 33,398
신규대출자(만명) 5.5 5.8 5.6 4.6 4.7 4.7 31

1~3등급 0.3 0.4 0.4 0.3 0.3 0.3 2
4~6등급 3.5 3.7 3.5 2.9 3.0 2.9 20
7~10등급 1.6 1.6 1.6 1.3 1.3 1.4 9

구분 2018년 상반기
1월중 2월중 3월중 4월중 5월중 6월중 소계

신규대출액(억원)　 5,910 4,897 6,177 6,391 6,780 5,719 35,874
신규대출자(만명) 5.4 4.2 5.1 5.3 5.7 5.0 30.7
　
　
　

1~3등급 0.3 0.2 0.3 0.3 0.3 0.3 1.7
4~6등급 3.7 3.0 3.7 3.8 4.1 3.6 21.9
7~10등급 1.4 1.0 1.1 1.2 1.2 1.1 7.0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증감 현황

증감 증감률
1월중 2월중 3월중 4월중 5월중 6월중

신규대출액(억원) 125 -1,367 18 1,487 1,442 771 2,476 7.4
신규대출자(만명)　 -0.1 -1.6 -0.5 0.7 1.0 0.3 -0.2 -0.6

　
　
　

1~3등급 - -0.2 -0.1 - - - -0.3 -15.0

4~6등급 0.2 -0.7 0.2 0.9 1.1 0.7 2.4 12.3
7~10등급 -0.2 -0.6 -0.5 -0.1 -0.1 -0.3 -1.8 -20.5

자료 : 금융감독원( '18.6월말 자산 상위 20개 저축은행 조사 기준)

◦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되어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위기신호가 
더 뚜렸해진다.

 -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카드사 신규대출액은 약 4조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는 10만명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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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감소,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하였으나,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금리 카드대출을 저신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2> 신용카드사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갱신 포함) 월별 증감 현황

구분
2017년 상반기 신용대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신규대출액(억원) 69,311 72,513  76,817  70,237  75,612  74,016  438,506

신규대출자(만명) 358  354 375 361 381 372 2,201

1~3등급 27  25 28 27 30 29 166

4~6등급 218  217 227 215 227 222 1,326

7~10등급 112  113 121 118 123 121 708

구분
2018년 상반기 신용대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신규대출액(억원) 84,713 75,321 81,865 77,918 81,288 77,186 478,291

신규대출자(만명) 377 346 371 360 374 363 2,191

1~3등급 28 24 26 27 30 28 163

4~6등급 225 206 220 214 223 217 1,305

7~10등급 124 116 125 119 121 119 724

구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증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율

신규대출액(억원) 15,402 2,808 5,048 7,681 5,676 3,170 39,785 9.1%

신규대출자(만명) 19 -8 -4 -1 -7 -9 -10 -0.4%

1~3등급 1 -1 -2 0 0 -1 -4 -2.3%

4~6등급 7 -11 -7 -1 -4 -5 -22 -1.7%

7~10등급 12 3 4 1 -2 -2 16 2.3%

자료 :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전업 8개사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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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 완화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4%(2010년) 법정금리를 24%(2017년)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였다.

◦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000억,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5조원을 공급하여 3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새희망홀씨 3.5조원으로 약 25만명 정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
한 실정이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심각
성을 인지한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증액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불수용된 바 있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
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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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구분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증감 증감율

1~6등급 220,536명 193,985명 -26,551명 -12.0%
7~10등급 312.007명 241,199명 -70,808명 -22.7%

평균 532,543명 435,184명 -97,359명 -18.3%

   자료 : NICE 평가  * 대부업 상위 69개사 신규 신용대출자(갱신 포함) 분석 자료

[참고 2] 대부업 대출 승인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전기 대비
증감

1~6등급 20.5% 21.0% 17.3% 18.0% 19.0% 14.2% -4.9%
7~10등급 26.9% 21.3% 16.4% 16.2% 17.1% 12.8% -4.3%

평균 24.5% 21.2% 16.8% 16.9% 17.9% 13.4% -4.5%

자료 : NICE 평가정보(신용정보 조회건수 대비 대출계좌생성건수)


